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가 되기 – 1 부

지난 몇 년 동안 대량 총격 사건과 같은 국가적 비극이 있을 때 기본 반응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돌아옵니다. 폭력을 막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더 엄격한 총기 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폭력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세계에 스며드는 폭력에 맞서 일하고 조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폭력을 끝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일절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인도와 힘을 청원하지 않고 전투에 나갑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고전분투합니까?

우리의 거룩한 회칙은 “예수께서 성부의 참 흠숭자셨던 것과 같이 회원도 기도와 관상이 

자신의 온 존재와 활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 8aa 조)라고 열렬히 진술합니다. 고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들의 원수들과 억압으로부터 구출해달라고 하느님께 부르짖으며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같은 열정과 확신으로 하느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가 선지자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배 기간 동안 수사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보호의 벽이 

필요하였으며 느헤미야는 하느님께 기도했고 하느님은 그를 보내셔서 이 벽을 지었습니다. 
느헤미야 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가 가야할 길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이 끝날 무렵에는 성벽이 쌓이고 느헤미야는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과 
하느님의 계약으로의 복귀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삶의 비극, 삶의 폭풍, 폭력과 증오를 통해 하느님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까?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올해 초, 저는 재속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하느님께 우리의 혼란한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부르짖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줌에서 애도와 희망을 위한 두 개의 별도기도회를 

주최했습니다. 미국과 괌 전역에서 온 약 150 명의 프란치스칸 회원들이 참석 한 두 모임 모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나라를 치유하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역대기 
서의 구절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 시켜 주겠다.” (역대기 하 7:14)

평화와 사회 정의를 추구하라는 부름은 상당히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고대의 선지자들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활력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또는 입법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는 형제회 회원들을 모아 기도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왕국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이 분쟁과 폭력의 시대에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을 때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다운로드되었습니다. 나는 

가상기도회에서 이 시를 공유했고 여기에서 공유합니다.

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   애도의 시   

폭력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연민과 보살핌만 있는 곳

절망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 희망을 품고 번영하는 곳

분열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웃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항상 단합의 일에 신경을 씁니다. 

전쟁, 불의, 억압, 분열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아이들이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고 낮의 빛을 보기 전에 버려지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연민과 공감, 보살핌이 표준인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자비와 평화의 보호막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서 다가갑니다.

이런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상상해보기 위하여 한순간 , 한 숨을 쉬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숨 쉬고, 느껴 보고, 보십시오; 진정으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는 모두 이 세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느님, 우리 구세주 하느님, 우리 위로자 하느님의 것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키고 보살 피고 사랑하고 잘 보전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가 없도록 하라고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경작하며, 심고, 거두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 무엇을 했습니까?
오, 우리가 그 대가로 뭘 했는지 보세요

오 하느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느님, 제발 들어주세요!
우리가 비탄과 슬픔으로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러나 당신은 두 번째 기회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은 달콤한 용서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은 그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이십니다 –
특히 우리가 당신의 뜻에 유의하지 않았을 때.



오 주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서 
와 우리를 위해 당신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우리 자신을 겸손하고, 기도하고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 우리나라를 치유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계속해서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